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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는하나, 마음과뜻도하나, 세계도하나

찬 불 가 반 주 기
신도용(대∙소) 합창곡(3권) 찬불가도하나 반주기도하나

사)삼보불교음악협회 / http://www.buddhamusic.org

문의 : 02)723-0440~1 / 017-365-3719

/ 성내지않는마음 부처님

용정운(www.zentoon.com)

“17세 철없는 나이로 무기징역

을선고받던날, 나는마치세상의

종말이온것같은심정이었다.”

그야말로 철없는 나이에 죄 값

을 치르기 위해 영어의 몸이 된 청

년. 수감 생활 중 어머니가 강도를

당해 큰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

했다는 전갈을 받으며 용광로 같

이 들끓던 세상을

향한 분노와 비

관….

최봉종(38)씨는

그 분노와 비관을 극복했다. 교도

소에서 찬불가를 듣고 온 영혼을

찬불가에 바친 것이 묘약이었다.

그저 찬불가를 듣고 부르는 것이

좋았다. 그래서 교도소에서 찬불

가 합창단을 만들었고 작곡하는

법도 배웠다. 그는 2001년 창작찬

불가공모전에서 직접 짓고 부른

‘나유타’라는 노래로 대상을 받았

다. 무기에서 20년형으로 감형 됐

고16년만에세상으로돌아왔다.

그는 요즘 대전에서 활동하고

있다. 여섯 곳 사찰의 불교합창단

을 이끌고 있고 복지관에서 공연

을하기도한다. 날씨가좋을땐거

리공연을 하며 자신의 신작곡을

홍보하고찬불가도부른다. 

그러나 그에겐 여전히 불편한

게 많은 생활이다. 일정한 거처가

없어 인연 닿는 대로 사찰을 옮겨

다니며 몇 주일 혹은 몇 달씩 잠자

리를 해결해야 한다. 50여 편의 찬

불가를 만들었지만 음반을 낼 생

각조차 못하고 있다. 결혼은 더욱

생각못할‘딴세상’의이야기다. 

‘나유타’는 무한대 이상으로 큰

숫자의 개념이다.

최봉종씨는 나유타

라는 숫자를 절망

과 분노의 숫자에

서 희망의 숫자로 탈바꿈 시켰다.

그가 운영하는 카페(cafe.daum.

net/nayuta2001)에는 그의 새로운

삶과 찬불가에 대한 열정이 봄꽃

처럼 피어있다. 나유타의 희망, 누

구나 마음을 열면 아름다운 꽃이

다. 임연태기자

나유타, 최봉종씨의‘희망 숫자’

‘현대불교’후원은

포교에 동참하는

것입니다

후원 계좌 : 006-01-0785-361
국민은행 (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)

불경금책 소장용으로
인기리에 보급중!!!
금강불교예술원에서 금강경, 반야심경, 천
수경 등의 불경을 금책으로 제작보급하여
화제다. 99.9% 금으로 제작한 불경금책은
크기가 3.5cm×5.0, 5×7cm으로 휴대가
용이하며, 큰스님 법어, 법구경도 맞춤식 주
문제작도 가능하다고 한다. 

기타 자세한 사항은 0022))772222--11885500

(용도 : 복장의식, 상량식, 영가천도, 불사)

<PR>

실물크기(3.5×5.0cm) / 금강경 24매

3월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

조계종 종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

고 있는 가운데 종정추대권을 갖고

있는 원로회의가 추대를 위한 회의

일정을확정했다.

조계종 원로회의(의장 종산)는 3

월 14일 회의를 열어 제12대 종정

추대의건을다룰예정이다. 

조계종 종헌에는 종정 임기 만료

3개월전까지 종정을 추대하도록 규

정돼 있으나 동안거 기간중 원로의

원 스님들의 산문밖 행보가 바람직

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종정 추대

를미뤄왔다.

현 종정 법전 스님은 2002년 법좌

에 올랐으며, 다음달 25일 임기가

만료된다. 

박봉영기자

봉축위원회가 부처님이 이 땅에

나투신 뜻과 의미를 가장 친근하고

명확하게 알릴 수 있는 불기 2551년

봉축표어를공모한다.

봉축표어는 △고통 받는 중생을

참다운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

위해 오신 부처님 오신 참뜻을 알리

는 내용 △어린이와 청소년 불자들

을 드러나게 하거나 포교와 관련한

내용 △동체대비의 부처님 가르침

을 사회에 실천하는 내용으로, 글자

수10자이내로만들면된다. 

1인 최대 2개씩 응모할 수 있으

며, 2월 15일 오후 6시까지 봉축위

원회(02-2011-1745)로 이메일

(nhk@buddhism.or.kr)이나 팩스

(02-725-6643)로 접수하면 된다.

당선작상금은30만원. 

2006년 봉축표어는‘어린이마음

부처님마음’이었으며, 2005년에는

‘나눔으로하나되는세상’이었다.

남동우기자

종정 추대 원로회의 3월 14일

봉축위원회 봉축표어 공모

“이 자리에 앉아 깨닫기 전에 일

어나지않으리라.”

보리수 아래에서 부처님이 다짐

한 것처럼 안거든 납자들도 좌복위

에 앉는 순간 생사를 초월하는 화두

투과를다짐한다.

공주 계룡산 장군봉 제석골에 자

리잡은 학림사(鶴林寺) 오등선원(五

燈禪院). 숲에 깃든 새들처럼 깨달음

을 향한 일념으로 대원 스님(학림사

조실)의 회상에 좌복을 편 납자는 열

네명. 

동안거에 들며 첫 한달을 24시간

눕지 않고 참선하는 장좌불와(長坐

�臥) 용맹정진을 했다. 안거 막바지

인 요즘은 하루 18시간씩 참선수행

을 하는 가행정진(加行精進)을 하고

있다. 저마다의 화두는 계룡산 골짜

기소나무보다성성하다.

개원한지 20여년. 공간이 넓지 않

아 다소 불편한 오등선원이지만 안

거철마다 일대사를 해결하고자 모

이는납자들의방부는끝이없다.

대원 스님이 백척간두에서 한 발

더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

다. 수행에 출재가의 구분이 있겠

는가. 선원의 윗 층(상선)은 스님들

이 아래층(하선)은 재가선객들이

화두를 타파하기 위한 정진에 여념

이 없다. 대원 스님 역시“기한(飢

寒)에 발도심(發道心)(배고프고 추

운 데서 도 닦을 마음이 우러난다)”

이라며 눈꼽만큼의 인정도 용납하

지 않는다.

올 동안거는 서른 명이 방부를 드

렸지만 절반이‘중도 탈락’하고, 현

재 남은 납자가 열 네명인 것 만 봐

도 오등선원의 정진이 얼마나 혹독

한지 짐작할 수 있다. 그런 오등선원

의 선방을 엿보기란 불가능에 가까

운 일. 그러나 2월 6일 이례적으로

아주 잠깐 문을 열어 주었다. 사람이

죽어도 그대로 두었다가 해제가 되

어서야 다비식을 거행할 만큼 엄한

것이 선방(禪房)의 규율이니 잠깐의

취재는‘가피’였다.

낮 12시 40분. 점심공양을 마치고

수행중 근육의 경련을 막기 위해 뒷

산으로 포행을 떠났던 납자들이 선

방으로 모여든다. 덕지덕지 기워진

승복을 입은 스님들의 모습 그 자체

로 선기가 느껴진다. 스님들의 눈은

광채로 빛나 마주 볼 수가 없다. 납

자들은 보시함, 바느질함, 욕주함,

다리미함, 상비약함, 서시함이 있는

대중방에서 요가를 하며 잠시 몸을

풀더니, 둘러앉아 간단한 대중공사

를 했다. 그런 다음 선방으로 들어갔

다. 포행도 운동도 대중공사도 다 수

행이었다. 물 흐르듯 조용히 바깥경

계를 다스리는 찰나찰나가 수행이

었다. 선방 풍경이 눈에 들어 왔다.

가운데 작은 부처님상이 모셔져 있

고, 한쪽 벽면에는 용상방(�象榜)이

붙어 있다. 수행자를 물에서 으뜸인

용과 뭍에서 으뜸인 코끼리에 비유

해 납자들의 소임과 법명을 적은 것

이 용상방이다. 그 밑에는 가사가 줄

지어벽에걸려있다. 

납자들이 좌복을 펴고 자세를 잡

자 입승 스님의 죽비소리가‘딱 딱

딱’방안을 채운다. 정적이 감돈다.

오직 바람소리와 수각에서 떨어지

는물소리뿐이다. 

납자들은 천길 벼랑 끝에서 발을

내딛는 구도심으로‘한 소식’을 얻

기 위해 또 그렇게‘새벽 별’을 기다

리고있었다. 

가행정진의 일과는 단순하다. 아

침 6시 공양을 한 뒤 8시에 선방에

들어가 11시에 나온다. 점심공양을

한뒤오후1시에들어가5시에나온

다. 또 저녁 공양 후 저녁 7시에 들어

가 새날 아침 6시에 나온다. 더도 덜

도없다. 오직화두만있을뿐이다. 

납자들을 경책하는 대원 스님의

가르침은 발심의 묘약이다. 스님은

납자들이 한철 농사를 어떻게 지어

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시로

공부를 점검한다. 매일 새벽 3시면

법상에 올라 줄탁동시(拙啄同時, 병

아리가 알에서 날 때에 어미닭이 알

을 쪼아 돕는 것)의 소참법문도 빼놓

지 않는다. 한달간의 장좌불와로 시

작한 오등선원의 동안거. 정월 보름

날이 오면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

눈을 마주쳤던‘새벽 별’에 눈맞춘

납자들이 세상을 향해 오도송을 토

해내길기대한다. 

공주= 김원우기자

학림사 오등선원에서 납자들이 밤

낮을가리지않고정진하고있다. 

사진= 박재완기자

“천하 향해

오도송을

토해 내리라”
공주 학림사 오등선원 동안거 대중

한달 장좌불와 이어 가행정진‘열기’

종 등 팔각봉축접등 주름등(만월봉축등)공단등

공고 :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.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.

전선(케이블) -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(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법당) 

연연등등 자자동동 승승강강장장치치 작작동동자자동동 승승강강 장장치치((등등표표 조조정정 작작업업))

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-1/ 전화 : 031)792-6288,794-4055 / 팩스 : 031)794-6288
www.chanduk.com / 취급품목 : 연등∙주름등∙법당전선시공∙영구위패∙LED인등

● 기존 전기요금의 10% 정도가 소요 ●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
●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●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

이 개발한

새로운 개념의

신 상 품

영구위패
LED인등

사찰명 인쇄시 30일전에
미리 전화 신청 바랍니다

※※이이제제는는 법법당당 연연등등 설설치치도도 버버튼튼 하하나나로로 해해결결하하세세요요..
찬덕연등에서는 KKSS케케이이블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전문문 기기술술인인에 의해 직직접접 감감독독 시시공공합니다.


